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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NHK, 동방신기 '제60회 홍백가합전' 2회연속 출연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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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차연 기자]일부 멤버와 소속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가 일본 최대 음악축제인

NHK 제60회'홍백가합전'에 2008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출연한다.

NHK는 23일 '홍백가합전'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31일 생방송에 출연할 가수들을 공식 발표했

다. 홍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일본 정상의 가수 60팀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동방신기는 백

팀에 이름을 올리며 일본 최고 아이돌 스마프(SMAP), 아라시(嵐) 등과 한 팀을 이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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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는 올해 일본에서 아시아 가수로서 공연DVD 발매 일주일간의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

으며 도쿄돔 공연을 성사시키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현지 가수들과 견줘도 올해 가장

인기있었던 가수에 꼽힐 정도다. 하마사키 아유미 등 톱스타들이 팬임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

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11월 26일 니혼TV '베스트히트가요제2009'와 12월 2일 후지TV 'FNS가

요제'에도 출연하며 지난 8월 에이네이션 오사카 공연 이후 처음으로 5인조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선다.

앞서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3인은 지난 7월, 13년 전속 계약에 대해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는 뜻을 담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SM은 서로 합의하에 갱신해

온 합당한 계약이라는 입장을 표명,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0월 27일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세 멤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SM 측이 3인

에게 "11월 12일까지 돌아오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합의가 결렬, "결국 해체하는 것 아니

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사진=동방신기(위), NHK '홍백가합전' 홈페이지 캡처)차연 sunshine@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

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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